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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사용의 불공정   

16-12-24


천연자원의 사용은 부정적인  부작용만을 내지 않습니다. 화석 연료나 천연 가스등의 사용은 분명히 산업에 기여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천연자원의 사용은 2산화 탄소를 배출하고 오존층을 훼손합니다.  그러므로 천연 자원의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업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작용을 현명하게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산업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자연환경을 해치는 부정적인 원인 국가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정제된 원유의 3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매년 소비하는1인당  에너지양은 헝가리 인의 3배, 칠레인의 4.7배, 중국인의 5.7배,  인도인의 19배입니다. 동시에  미국인은 거의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겨우 50만 명에 불과한 와이오밍 (Wyoming) 주는 4억 명을 가진 74개 개발 도상국가를 합친 인구보다 많은 2산화 탄소를 배출합니다. 2,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텍사스 (Texas) 주는 120개 개발 도상국가들을 합친11억 명의 인구들보다 2산화 가스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여 다른 빈곤 국가에 보냅니다. 이런 쓰레기 중에는 고물이나 폐물이 된 컴퓨터와 전자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대림은 40%내지 50%의 서식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열대산림은 500만 종의  식물, 동물, 및 곤충의  서식지입니다.  그런 열대 산림이 매년100에이커 (56,200평)  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래의 열대지방의 산림 지역의 반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연 생태의 파괴는 미국이 주범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마존 산림지대와 파푸아 누기니의 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도 중요하지만 없어지는 천연자원을 대체할 임야를 재생해야 하고 재활용 및 대체 에너지의 출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세들에게 황폐한 자연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 공항에내려서 서울시로 가면서 한강 변에 녹색 임야가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폐기되는 쓰레기를 축적하여 산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우거진 숲과 초목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치병도 하나 둘씩 정복하고 디지털 기술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인간의 두뇌는 지금 진행되는 자연 파괴와 공해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천연 자원은 돈과 같습니다. 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땅속에 묻어둔다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천연자원도 돈과 같이 적절히 사용해야 신업도 인간 생활도 발전할 것입니다  끝
